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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건축시공 직무

1장: 산업(섹터) 분석

1-1. 산업 정의와 가치사슬,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지점

국내 건설업은 시행(개발)부터 시공, 감리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가집니다. 시공사는 발주처인 

시행사,  재건축·재개발 조합,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완성합니다.  건축 

부문은 주거용(아파트·주상복합)과 비주거용(상업시설·오피스·물류센터·공장)으로 나뉘며, 대형 

건설사 대부분은 주택·건축 매출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익이 생기는 자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시공마진이고,  다른  하나는 

자체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입니다.  자체사업은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분양까지 

시공사가  사업  주체로  참여하므로  이익률이  높지만,  미분양과  PF  위험을  사업자가 

떠안습니다.  롯데건설처럼 주택 비중이 높은 회사는 이 개발이익과 분양 성적이 손익을 

좌우합니다.

1-2. 시장 규모와 2026년 성장 전망: 저점 통과 후 회복 모색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는 2022년 248.4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은 뒤 2023년 206.7조원으로 16.8% 급감했습니다. 건산연은 2025년 연간 수주 추정치를 

222.2조원으로 잡았고, 2026년 수주를 전년 대비 4.0% 늘어난 231.2조원으로 전망합니다. 

부문별로는 공공이 SOC 발주 확대로 시장을 떠받치고, 민간은 주택과 비주거 건축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구도입니다. 건설투자는 2025년 8.8% 급락한 뒤 2026년 약 2.0% 

증가한  270조원 수준으로 완만하게 돌아설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마스턴투자운용 등 시장 

분석기관은 신규 수주 개선이 실제 공사 물량과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하며, 본격 회복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신중론을 함께 제시합니다. 한국물가정보 등은 

2026년 1분기 건설경기를 "저점 통과 이후 회복 국면 진입을 모색하는 단계"로 규정하며, 

수도권 매매·전세가격 상승이 심리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1-3. 침체의 그림자: 기성·고용 감소와 공사비 상승

회복 전망에도 현장 체감 경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건설기성은 2024년 5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장기 침체에 빠졌고, 건설업 취업자는 2026년 초까지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구간에 머뭅니다. 감소폭이 줄긴 했으나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과 달리 건설업은 여전히 취약 

부문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신규 착공과 현장 가동률 회복이 더디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기준 건설공사비지수가  2024년 

12월 130.18로, 2019년 12월 98.63 대비 5년간 약 32% 올랐습니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2021~2022년 고가로 착공한 현장의 원가 부담이 2024~2025년 손익을 

짓눌렀고, 이 부담을 털어내는 시점이 건설사별 실적 회복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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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 PF 위기와 미분양: 양극화의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형  PF  구조의  뿌리  문제로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지목합니다.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이 약  3%에 불과해 작은 충격에도 사업이 흔들리는 

구조이며, 정부는 이를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미분양은 

2025년 2월 전국 7만5,438호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었으나,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늘어나는 흐름이며 그 80% 이상이 지방에 쏠려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요가 

견조한 반면 지방은 침체가 길어지는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2025년 1분기에만 건설사 약 200

곳이 폐업했고, 시공능력 100위권 안에서도 신동아건설·삼부토건 등 복수의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의 연쇄 위기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1-5. 규제 환경의 강화: 안전과 품질이 비용을 키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규제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중대재해 사고를 당일 공시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2026년 

들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양형기준 마련을 공식화하면서 경영책임자 처벌 가능성이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안전·노동·품질 규제 강화는 

공사 기간을 늘리고 비용 부담을 키워 사업성을 압박하지만, 동시에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대형사에게는 차별화 기회로 작용합니다. 규제가 만든 진입장벽이 시공 능력과 관리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1-6. 기술 혁신: 스마트건설 상용화와 탈현장(OSC)

디지털  전환은  건설업이  인력난과  중대재해  부담을  풀어내는  핵심  해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는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이 의무로 자리 잡았고, 

모듈러·PC(사전제작  콘크리트)  공법으로  대표되는  탈현장건설(OSC)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025년은  BIM과  AI,  로봇이 현장에 본격 적용된  '스마트건설 상용화의 해'로 

평가받으며, 2026년에는 이 기술들이 원가관리와 안전관리, 공정관리의 표준 도구로 안착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건축시공 직무 지원자 관점에서 이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 관리자가 

다뤄야 할 도구가 종이 도면과 엑셀에서 BIM 모델과 디지털 관제 시스템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산업이 '저점 통과 후 완만한 회복'이라는 국면에 들어선 만큼, 

회복을 만드는 핵심 변수는 외형 성장이 아니라 원가율과 안전·품질 관리입니다. 건축시공 

직무는 바로 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자리이므로,  산업 침체기일수록 원가관리와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인재의 가치가 커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2025년 시공능력평가순위로 본 업계 지형



심층분석보고서: 26상_롯데건설_건축시공

@know.youngwoo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31일 공시한 시공능력평가(토건 기준)에서 1위는 삼성물산(34조

7,219억원)입니다. 그 뒤를 현대건설(17조2,485억원),  대우건설(11조8,968억원), DL이앤씨

(11조2,183억원), GS건설(10조9,454억원), 현대엔지니어링(10조1,416억원), 포스코이앤씨(9

조8,972억원)가 잇습니다.  롯데건설은  7조4,021억원으로  8위에 자리하며,  그 아래로  SK

에코플랜트(6조8,493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이 따라옵니다. 1위 삼성물산과 8위 롯데건설의 

시평액 격차가 약 4.7배에 이를 만큼 상위권 집중도가 높으며, 롯데건설은 5위권 대형사와 

중견 강자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확실한 상위권, 그러나 톱5는 아닌' 포지션입니다.

2-2. 신용등급으로 본 재무 체력의 서열

2026년  5월  현재  건설사  신용등급은  회사의  재무  체력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삼성물산이 AA+로 가장 높고,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AA-(DL이앤씨는 업계 최고 등급을 

여러  해  유지)로 그다음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AA-를 지킵니다.  그  아래  A+  구간에 

포스코이앤씨가 있으며, A 구간에는 GS건설(2023년 검단 사고 이후 A+에서 A로 내려온 뒤 

회복하지 못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롯데건설이 함께 묶입니다. 롯데건설은 

2025년  6월  18일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하향 사유로 PF 보증 규모를 줄였음에도 우발채무 부담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 점, 분양 실적과 이익 창출력이 약해진 점, 계열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재무 

변동성이 내재한 점을 들었습니다. 시장은 롯데건설 채권의 내재등급을 이미 A-로 인식할 

만큼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2-3. 브랜드 경쟁: 르엘과 롯데캐슬, 하이엔드 시장에서의 위치

롯데건설은  1999년  '롯데캐슬'을 선보이며  국내 아파트  브랜드  시대를 열었고, 2019년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LE-EL)'을 내놓았습니다. 르엘은 한정판을 뜻하는 'Limited Edition'의 

LE와 시그니엘·애비뉴엘 등 롯데 럭셔리 라인의 접미사  EL을 결합한 이름으로, '사일런트 

럭셔리'를 콘셉트로 삼습니다. 강남과 한강변 정비사업에서 삼성물산의 '래미안',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DL이앤씨의 '아크로'와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청담 르엘 전용 84㎡가 최근  60

억원을 넘어섰고, 잠실 르엘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완판해  하이엔드  입지를 굳혔습니다.  다만  2021년 북가좌6구역을  DL이앤씨에, 2022년 

한남2구역을 대우건설에 내준 수주 실패 이력도 있어, 핵심 사업지에서의 브랜드 파워가 항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4. 정비사업 시장에서의 실적과 한계

롯데건설은  2025년 도시정비 신규 수주를 약  3조3,668억원까지 끌어올려, 2024년  1조

9,571억원 대비 크게 늘렸습니다. 상반기에만 2조9,521억원을 따내 전년 연간 실적을 반년 

만에 넘어선 점이 인상적이며, 신용산역북측1구역, 상계5구역, 부산 가야4구역, 가락1차 현대 

등이 주요  성과입니다.  다만 같은 해  정비사업 시장의 주도권은 삼성물산(9조원 이상)과 

현대건설(업계 최초 10조 클럽 달성)이 쥐었습니다. 롯데건설의 정비사업 경쟁력은 분명히 

회복세이지만, 절대 규모에서는 톱2와 격차가 남아 있는 '추격하는 상위권'의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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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오일근 체제의 첫 시험대: 성수4지구 수주전

2026년 1월, 오일근 신임 대표 출범 이후 첫 대형 빅매치로 서울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전이 

떠올랐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을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맞대결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는 2022년 한남2구역에서 맞붙은 지 약 4년 만의 리턴 매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 

대표가 신년사에서 내건 '수익성 중심 선별 수주' 기조가 초대형 핵심 사업지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향후 경영 평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롯데건설의 2026년 

포지셔닝은 '공격적 외형 확장'이 아니라 '사업성을 따져 고른 수주로 질적 성장을 입증하는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2-6. 반복되는 '위기설'과 그 실체

롯데건설은 매년 연말마다 유동성 위기설과 회생절차설이 떠도는 회사로 시장에 각인돼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도 SNS상에 회생절차설 지라시가 퍼지자 회사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위기설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책임준공 약정, 지방 미분양, 

그리고 홈플러스 점포  관련  후순위  PF  보증(약  8,000억원대)이라는 잠재 위험 요인이 

자리합니다.  다만  1장에서 본 산업 전반의  PF  위기와 비교하면,  롯데건설은 그룹 차원의 

지원과 자체 펀드 조성으로 고비를 넘긴 쪽에 속한다는 점에서 위기설의 강도와 실제 재무 상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롯데건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면  '8위 상위권  +  A등급  + 

추격하는 정비사업 강자 +  위기설 반복'이라는 네 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를 무조건 

위태롭게  보거나  반대로  톱티어로  과대평가하지  않고,  '회복  흐름을  만들어가는  견조한 

상위권'으로 균형 있게 인식하는 시각이 직무 적합성을 설명하는 토대가 됩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와 매출 구성: 주택에 쏠린 무게중심

롯데건설은 주택·건축·토목·플랜트 네  부문을 운영하며,  주택 매출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2025년 상반기 기준 약 55.8%). 주택 매출은 2021년 약 3조원에서 2024년 4조

3,000억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룹  계열사  물량(캡티브)은  한때  매출의  30%를 

차지했으나(2023년 2조263억원), 2024년 1조4,926억원으로 비중이 19%까지 내려와 외부 

수주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도급액  8,750억원), 2025년 11월 

준공한  인도네시아  라인(LINE)  석유화학  프로젝트  등이  캡티브  물량의  원천이었습니다. 

주택에 무게가 쏠린 구조는 분양 경기가 좋을 때 강력한 이익 원천이지만, 침체기에는 미분양 

위험을 키우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3-2. 재무 실적: 2026년 1분기 뚜렷한 턴어라운드

가장 중요한 최신 지표는 2026년 5월 15일 발표한 1분기 실적입니다. 롯데건설은 연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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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6,012억원,  영업이익  504억원,  당기순이익  17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8억원 대비 약  13배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약  4.5배  증가했습니다.  반등의 

핵심은 원가율 안정화로, 1분기 원가율이 91.7%까지 내려와 전년 동기 95.4%보다 3.7%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원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착공한 고원가 현장의 매출 비중이 줄고, 현장별 

원가관리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수익성이 회복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2024년(매출 약 7.86

조원, 영업이익 1,695억원)과 2025년(매출 약 7.91조원, 영업이익 약 1,036억원)의 부진을 

딛고 손익이 정상 궤도로 들어서는 신호로 읽힙니다.

3-3.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과 PF 우발채무의 개선 흐름

부채비율은 2022년 말  264.8%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235.3%, 2024년 196.0%, 

2025년 말  186.7%로 내려왔고, 2026년 1분기에는 168.2%까지 추가로 낮아졌습니다(전 

분기 대비 18.5%포인트 개선). PF 우발채무는 2022년 말 6.8조원에서 2023년 4.8조원, 

2024년  3.6조원,  2025년 말  3조1,500억원대로 줄었고, 2026년  1분기에는  2조9,700

억원대로 내려와 처음으로 3조원 아래로 들어섰습니다. 회사는 2026년 중 PF 우발채무를 

자기자본 이하 수준인 2조원대까지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다만 한국기업평가는 

2025년 상반기 이자보상배율이 0.58배로 1배에 못 미쳤던 점을 지적한 바 있어, 이자비용을 

감당할 영업이익 창출력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3-4. PF 대응과 유동성 확보: 펀드 조성에서 ABS까지

롯데건설은  2024년  2월  시중은행·증권사·계열사와  함께  2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샬롯'  펀드를  조성해(은행  1.2조원,  증권  4,000억원,  그룹사  7,000억원) 

메리츠금융과 맺었던 연 12% 안팎의 고금리 펀드를 갚았습니다. 이후 리파이낸싱으로 평균 

금리를 약 2%포인트 낮춰 연간 이자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해  단기  PF  만기 부담에 대응하며 부채비율을 추가로 

낮췄고, 경기 남양주 퇴계원 군부대 부지를 1,800억원에 매각해 유동성을 보강했습니다(매각 

후 개발사업 시공사로 참여할  계획). 2026년 들어서는 업계 최초로 준공 임박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설계해  AAA  등급 채권으로  3,00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신용등급 A인 회사가 AAA 채권을 발행한 것은 자산구조화를 통한 조달 비용 개선의 

좋은 사례입니다.

3-5. 전략 방향과 오일근 대표 체제: 디벨로퍼로의 전환

박현철 부회장은 그룹의 '재무통'으로서 2022년 말 유동성 위기 때 구원투수로 투입돼 PF 

우발채무와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단행한 그룹 

'2026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부회장단이 용퇴하고, 오일근 롯데자산개발 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임돼  2025년  12월  12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1968년생인 오 대표는 경성고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재무학  석사를 받았으며, 1993년 롯데월드  입사 후 

롯데마트  부지개발부문장을  거쳐  2016년부터  롯데자산개발에서  리테일개발·경영전략·

개발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입니다. 2022년부터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맡아 



심층분석보고서: 26상_롯데건설_건축시공

@know.youngwoo

그룹의 복합개발과 자산 유동화를 총괄했습니다.  오 대표는  2026년 신년사에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를 전면에 내걸었고, 2026년 3월 타운홀 미팅에서는 '경영 리빌딩과 조직 

효율화를 통한 근본적 경영체질 강화'를 선언하며 "업의 기본인 공사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룹 내 디벨로퍼로서 협업 시너지를 키우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발굴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25년  12월 

조직개편에서 기존 '주택사업본부'를 '개발사업본부'로 바꾸고 해외영업실을 건축사업실 산하로 

편입했습니다.

3-6. 차별화 요소: 초고층 기술, 브랜드, 그룹 시너지, 친환경

롯데건설의 강점은 여러  갈래입니다.  첫째,  555m  롯데월드타워  시공으로 입증한 초고층 

기술력으로, 최근 '롯데캐슬 드메르' 스카이브릿지 공개에서도 이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르엘과  롯데캐슬로  이어지는  하이엔드  브랜드  자산입니다.  셋째,  롯데쇼핑·호텔·월드  등 

계열사와 연계한 '롯데타운화' 복합개발 역량으로, 4조원 규모 롯데칠성음료 서초부지 개발 등 그룹 

연계 프로젝트가 성장 기반이 됩니다. 넷째, '그린바이그루브'로 대표되는 친환경·조경 역량으로 

2025년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산림청장상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안전 부문 투자로 Safety 

ON  안전체험센터와  본사 안전상황센터, AI·로봇·OSC  기반의 안전혁신 조직을 운영하며, 

2025년 9월에는 PC 모듈러 공법 특허 14건을 등록했습니다.

3-7. 리스크 요인: 주택 편중, PF 잔여 부담, 안전, 모회사 영향

남아 있는 위험도 분명합니다. 주택사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 편중 구조는 분양 경기에 손익이 크게 

흔들리는 약점입니다. PF 우발채무가 3조원 아래로 내려왔으나 책임준공 약정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부지 개발사업 관련 신용보강 부담이 이어집니다. 프로젝트샬롯 펀드에 포함된 11개 

개발사업 중  5개가 홈플러스·롯데마트 개발사업으로, 오 대표의 개발 전문성이 이 미착공 

사업의 해법 찾기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모회사 격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이 AA에서 AA-로 

내려온 점도 그룹 차원의 재무 변동성 요인입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롯데건설 현장에서 최근 

수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졌고 2025년에도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 관리가 상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롯데건설의  2026년 스토리는  '위기 탈출 후 수익성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는 회사'로 요약합니다. 부채비율 개선(264.8%에서 168.2%로)과 PF 우발채무 

축소(6.8조원에서 2조원대 후반으로), 1분기 원가율 91.7% 회복이라는 흐름을 긍정적으로, 

주택 편중과 안전 과제를 남은 숙제로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시공 직무는 

이 '원가율 회복'과 '안전·품질 강화'를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자리이므로, 회사의 전략과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회사 고유 인재상의 최신성 교차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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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은 시즌마다 잘못된 과거 자료가 떠도는 영역이므로 출처를 엄격히 확인했습니다. 2026

년 5월 현재 롯데건설 공식 채용 사이트(career.lottecon.co.kr)에 게시된 회사 고유 인재상은 

네  유형입니다.  첫째  성과인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해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입니다. 둘째 도전인은 자율성과 환경 적응력,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진취적인 자세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인재입니다. 셋째 지력인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닌 유능한 인재입니다.  넷째 극기인은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자기를  극복하는  인재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표이사가 

'오일근'으로 표기돼 있어 2026년 현재 체제에서 유효한 최신 인재상임을 확인했습니다.

4-2. 그룹 핵심가치와의 관계: 두 틀을 구분해서 본다

롯데건설의 인재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회사 고유  인재상(성과인·도전인·지력인·극기인)과 

롯데그룹  전체의  핵심가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룹  핵심가치는  Beyond  Customer 

Expectation(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 창출), Challenge(업무 본질에 집중하는 끊임없는 

도전), Respect(다양한 의견 존중과 원칙 준수), Originality(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협업과 

혁신)이며, 그룹 비전은 'Lifetime Value Creator'입니다. 회사 고유 인재상이 채용 현장에서 

지원자 평가의 직접 기준으로 쓰이는 틀이라면, 그룹 핵심가치는 그 위를 감싸는 상위 가치 

체계입니다. 두 틀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키워드는 '도전'과 '원칙·기본 준수'이며, 이 교집합이 

롯데건설이 일관되게 중시하는 인재 성향입니다.

4-3. 조직문화: MZ 비중과 소통, 안전 우선 기조

롯데건설은 임직원의 약 60%가 MZ세대로, 2021년부터 '주니어보드'를 운영해 조직문화 개선 

의견을 듣습니다.  박현철 부회장 시절  '소통형 리더'를 강조했고,  오일근 대표 체제에서도 

타운홀 미팅으로 비전을 공유하며 전사적 동참을 유도하는 소통 기조를 이어갑니다. 남성 

근로자 의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운영하며, 2026년 경영 메시지는  '경영 

리빌딩과 조직 효율화', '공사품질과 현장 안전보건 강화'에 집중합니다.  즉 외형보다 내실, 

속도보다 안정과 품질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2026년 조직문화의 기조입니다.

4-4. 처우와 인재 육성

평균  연봉은  약  7,600만~8,600만원,  신입  초봉은  약  5,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직무 전문성을 중시하는 'I'M(아이엠) 전형' 등 마니아형 인재 

채용을 확대해 왔으며, 롯데인재개발원을 통한 체계적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건설업 특성상 

현장 배치와 순환을 거치며 실무 역량을 키우는 구조이므로, 입사 초기 현장 경험을 성장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직 적응에 유리합니다.

4-5. 건축시공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건축시공 도메인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성향이 나타납니다. 첫째,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에 두는 마인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환경에서 안전은 윤리이자 회사 

생존과 직결된 역량입니다. 둘째, 건축·전기·설비·공무 등 여러 공종과 부서를 조율하는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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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입니다. 현장은 수십 개 협력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공간이므로 갈등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힘이 성과를 좌우합니다. 셋째, 착공부터 준공까지 수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끈기 

있게 끌고 가는 책임감입니다. 넷째, 현장 중심 사고로, 도면과 시방서를 정확히 읽고 현장의 실제 

상황과 맞춰보는 꼼꼼함입니다. 다섯째, 공정·원가·품질을 한 흐름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균형 

감각입니다.

4-6. 평가받는 소프트스킬: 협력사와의 상생적 소통

현직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핵심 소프트스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당 업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는 주인의식이며, 다른 하나는 협력사에게 지시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고 win-

win 관계를 만드는 소통 능력입니다. 현장 관리자는 협력사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고 공사 

경험도 적을 수 있으므로,  권위가 아니라 신뢰와 합리적 설득으로 현장을 이끄는 역량이 

실질적인 성과 차이를 만듭니다.  롯데건설이 운영하는 동반성장(winwin)  체계도 이러한 

상생적 소통을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합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가 아닌 직무 적합성 관점의 시사점: 롯데건설 인재상 네 유형 중 건축시공 

직무와  가장 밀접한 것은 성과인(원가율·공정 목표  달성)과 극기인(기본과 원칙  준수,  곧 

안전·품질 원칙)입니다. 회사가 2026년 내세운 '수익성 중심·품질·안전 강화' 기조와 인재상이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므로, 본인의 경험을 이 두 유형의 언어로 정리해 두면 직무 적합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5장: 직무 분석

5-1. 건축시공의 핵심 역할: 현장의 통합 관리자

건축시공은  건물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공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현장  관리감독자 

직무입니다.  롯데건설  직무  소개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공정관리·품질관리·

원가관리를 수행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근거한 현장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풀고 미리 막는 것이 직무의 목적입니다. 건축시공 담당자는 설계 

의도를 실제 구조물로 구현하는 마지막  책임자이자,  협력사·발주처·감리 사이에서 정보를 

모으고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허브 역할을 맡습니다.

5-2. 하루·한 달·1년 단위 업무 사이클

하루 일과는 오전 7시 TBM(Tool Box Meeting)으로 시작합니다. 출력 인원과 당일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 사항을 공유한 뒤, 공사 진도를 점검하고 자체 품질점검과 안전점검을 

돕니다. 시공이 끝난 부위는 검측으로 확인하고, 후속 공정을 준비하며, 기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한  달  단위로는  월별  기성을  청구하고  실행예산을  점검하며  공정회의에 

참여합니다. 1년 단위로는 착공계획서와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본공사 관리, 준공과 

입주, 하자 정산까지 전 과정을 끌고 갑니다. 프로젝트 전체로 보면 보통 2~4년에 걸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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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을 한 호흡으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5-3. 이해관계자 맵: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건축시공  담당자는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주체와  협업합니다.  내부에서는  현장소장과 

공무팀,  건축·전기·설비  등  공종별  팀,  본사  지원부서와  호흡을  맞춥니다.  외부에서는 

협력업체(전문건설사), 발주처 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감리단, 설계사, 인허가 관청, 소방서, 

도시가스·지역난방공사,  그리고 공사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과 소통합니다.  이 가운데 

협력사와 감리, 조합과의 관계 관리가 일정과 품질, 분쟁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접점입니다.

5-4. 필요 역량: 기술·지식과 소프트스킬

기술·지식 측면에서는 도면과 시방서를 정확히 읽는 능력,  공정표 작성과 BIM  활용, 건축 

관련 법규 이해, 원가와 실행예산 관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스마트건설이 표준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BIM과 디지털 관제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소프트스킬 측면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판단력과 순발력, 담당 업무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명확한 소통과 조율,  여러 공정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관리 

능력,  그리고 빈틈없는 일정관리가 핵심입니다. 기술 지식은 입사 후에도 쌓을 수 있으나, 

책임감과 소통 역량은 현장 적응 속도를 가르는 결정 요소입니다.

5-5.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건축시공의 성과는 네 갈래로 평가합니다. 첫째 공기 준수로, 계획한 공정률을 지켜 준공 

기한을 맞추는지가 기본입니다. 둘째 원가관리로, 실행예산 대비 실제 투입 비용을 통제하고 

원가율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는지를 봅니다. 2026년 롯데건설이 전사적으로 원가율 회복을 

강조하는 만큼 이 지표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셋째 품질로, 하자 발생을 줄이고 검측 통과율을 

높이는지를 평가합니다. 넷째 안전으로, 무재해를 유지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다른 

모든 지표에 앞서는 최우선 기준입니다. 기성 관리의 정확성도 현장 재무 건전성과 직결되는 평가 

요소입니다.

5-6. 대표 업무 워크플로우: 착공에서 준공까지

가상의 아파트 신축 현장을 예로 들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공 단계에서 현장을 

개설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며, 협력사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챙깁니다. 본공사 단계에서는 

공정표에 따라  골조·마감 공사를 관리하고,  시공상세도를 검토하며,  자재와  장비 반입을 

조율하고,  정기 기성검사를 진행하며,  매일의 안전관리를 책임집니다.  비가 오거나 자재가 

늦게 들어오는 등 변수가 생기면 공정을 재조정해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준공 단계에서는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를 지원하며, 하자를 정리하고 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이 

전 과정에서 건축시공 담당자는 안전·공정·원가·품질이라는 네  기준을 동시에 저울질하며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직무 적합성 관점의 시사점: 건축시공 직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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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원가·품질을  통합  관리하며  수년짜리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가는  현장  통합 

관리자'입니다. 롯데건설이 2026년 강조하는 원가율 회복과 품질·안전 강화가 곧 이 직무의 

핵심 평가 지표와 일치하므로, 본인의 협업 경험과 책임 완수 경험을 이 직무 언어로 번역해 정리하는 

것이 회사가 찾는 인재상과 가장 잘 맞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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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57

헤럴드경제 롯데건설 경영 리빌딩·조직효율화 선언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5046

1코노미뉴스 오일근 체제 첫 빅매치 성수4지구 수주전 — 

https://www.1conom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7

스마트투데이 오일근 신임 대표 부동산 개발 실무형 CEO —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343

롯데건설 공식 채용사이트 인재상(성과인·도전인·지력인·극기인) — 



심층분석보고서: 26상_롯데건설_건축시공

@know.youngwoo

https://career.lottecon.co.kr/aboutus/talents

롯데건설 공식 비전·그룹 핵심가치 — https://www.lottecon.co.kr/about_us/mission

롯데그룹 채용 2026년 상반기 신입(롯데건설 건축시공 포함) — https://recruit.lotte.co.kr/

시사저널e 롯데건설 인사 및 박현철 부회장 연임 배경 분석 — https://www.sisajournal-

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711


